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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복음 공부 – 17-1 부 (누가복음 17:7-10) 

 

누가복음  17:7-10 (순종하는 종/노예) 

 
1.일반적이고 문화적인 배경 이해 

 

1) 누가복음 12 장 35-38 절의 비유에서 우리가 이미 알아 본 사실이 있다: 결혼 

연회에 참석한 주인이 밤 늦게 돌아 오기를 깨어서 기다리던 자신의 노예들을 돌아 

온 주인이 자리에 앉히고, 그들에게 식사 대접하려 준비하던 것이다. 그러한 

주인의 섬기는 행동은 예수님의 비유를 듣던 청중들에게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충격으로 다가왔었다. 

 

 

2) 따라서 유대인의 사회에서는 주인이 자신의 노예들을 섬긴다는 개념은 전혀 

들어 볼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복음 12 장 35-38 절의 

비유에서 예수님께서는 장차 오실 메시야의 나라가 완성될 때에 실제로 일어 날 

모습을 설명하신 것이다. 그런데 자신이 잡히시던 날 늦은 오후 식사시간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사도들의 발을 씻겨 주시는 노예의 모습을 몸소 행하셨다 

(요한복음 13:3-5). 예수님께서는 이미 자신의 사도들 가운데 계시면서 그들을 

섬기시는 주인이셨던 것이다 (참조, 누가복음 22:27). 

 

 

3) 누가복음 17 장 1-6 에서 이미 우리는 예수님의 이 비유 (17:7-10)를 듣는 

대상이 그분의 제자들 임을 쉬이 짐작할 수 있다. 또한 구약시대나 예수님 당시에 

일반적인 유대인의 가정에서 단 한 명의 노예나 종이 여러 가지의 일들을 담당하는 

일이 빈번했고, 자연스러운 상황이었다. 당연히 그 노예들이나 종들은 자신들의 

주인(들)에게 충성과 순종을 하여야만 했고, 그런 상황이나 관계가 조금이라도 

이상한 것이 전혀 아니었다.  

 

 

4) 주인과 노예(종)의 관계란 예나 오늘날이나, 중근동 지방에서는 여전히 주인의 

권위를 받아 들이고, 그 권위에 전적으로 순종한다는 관계이다. 21 세기를 사는 

나머지 지역에 사는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할 부분이 있다. 즉 중근동의 사회에 

현존하는 예수님 당시의 사회 모습들 중에, 전형적인 주인과 노예 (종)의 관계의 

저변에 깔린 사상이다. 이 사상은 그 노예가 그의 존경을 받는 주인에게 바치는 

충성과 순종이 자신에게는 스스로 존재하는 삶의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는 것에 

기인한다는 점이다. 오늘날 주 사십 여 시간을 노동하며 주간 생활을 유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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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화된 사회의 일반 직장인들의 경우에는, 이러한 관계에 얽힌 사실들을 제대로 

소화하기가 어려운 부분이라 하겠다. 

 

 

5) 노예/종이 주인에게 충성과 순종과 온전한 노동을 바치긴 하지만, 반면에 

중근동에서 오늘날 까지도 일반적으로 많이 존재하는 인격적인 주인은 4)에서 

밝힌 어마 어마한 혜택들을 노예/종(들)에게 부여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계의 주고 

받는 상황은  우리가 하나님과 그분의 유일하신 대리인이시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가져야 할 관계를 잘 묘사하기에 충분한 주인과 노예와의 관계에 대한 

상황이기도 하다. 주인은 자신의 노예가 밭일을 하거나, 양떼를 치고 돌아 왔다고 

해서 그에게 빚을 진 것이 전혀 아니다. 상대적으로 짧은 하루의 의무를 다 하고 

돌아 온 노예에게 “저녁을 준비하라”고 말한 것은, 늦은 오후 즉 3 시 즈음의 

식사를 준비하라는 뜻이다 (17:8 의 동사). 오늘날의 우리에게 익숙한 저녁 6,7, 

혹은 8 시에 하는 늦은 저녁식사 준비를 뜻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비유에서 주인은 

상대적으로 짧은 노동시간을 가지도록 노예를 다룬 사람이기에, 잔혹하고 노예를 

학대할 정도의 오랜 시간의 노동을 그에게 강요하는 부류의 사람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그 당시의 노예가 평소에 감당하는 비교적 짧은 노동시간을 뜻한다. 

 

 

6)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비유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여길 부분은, “주인이 과연 

노예에게 곧바로 음식과 휴식을 제대로 제공할 것인가?”가 아니라, 되려, “당연히 

감당해야 할 의무를 다하고 돌아 온 자신의 노예에게 주인이 무슨 특혜를 

베풀어야만 하는가?”이며, 그에 대한 답은, 단연코, “아니오!”라 하겠다. 


